
Sermon Notes: 

 

서론: 값진 것에 대한 관리 

 

본론:  

1. 감추인 보화의 비유 

     가. 보화를 찾은 사람이 땅 주인이 아님 

     나. 다시 묻어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삼 

2. 진주 장사의 비유 

     가. 재력이 있으면서 진품을 구하려는 사람  

     나. 오직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삼 

3. 두 비유의 공통점 

     가.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: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국 

          복음과 성경의 가치를 안 사람들 

     나. 대가를 치렀음 

          세 가지 동사는 모두 현재형-> 즉각적이고 단호함 

4. 두 비유의 차이점 

     가. 기대하지 않았다가 횡재한 농부 

     나. 기대하며 찾다가 발견한 진주 장사 

5. 두 비유가 주는 교훈 

     가. 찾는 사람도 우연히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

     나.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

 

결론: 우리 모두 지금도 넓어져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여 모든 

것을 드려서라도 반드시 취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마태복음 13장 44 절  

‘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

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’ 

 

메모:  

1.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? 

2. 천국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? 

3. 천국을 사모하여 투자하는 것이 있는가?  
 


